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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․국내복귀기업,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

       -「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」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문승욱)는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

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7.6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.13(화)

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

□ (추진배경) ‘70년에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(FTZ)은 수출

확대, 외투 유치*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음

    * (’70→’19년, 백만불, 명) : 수출 3,195배 성장 (0.8→2,556), 

                       외투(누적) 464배 성장(5→2,322), 고용 24배 성장(1,248→30,029)

ㅇ 다만,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*로 FTZ의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,

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이 ‘첨단수출ㆍ투자거점’으로 재도약하기 위한

「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」(‘20.11)을 발표한 바 있음

     * (환경변화)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위기, 자유무역협정(FTA) 확산, 신(新)보호무역

주의, 자국회귀 등

ㅇ 동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, 전통적인 제조․물류업 중심의 

자유무역지역에 첨단․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

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자격(수출비중)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

     *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(‘20년 1.025개사)중 첨단 또는 유턴기업 전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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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주요내용)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%

이상(중견 40%, 중소 30%)이 되어야 하나,

ㅇ 첨단기업*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%(중소

20%)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

     * 제조업(반도체 등) 및 비제조업(인공지능 등) 33개 분야 2,990개 기술ㆍ제품(산업발전법 제5조)

< 첨단・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>

현 행 개 선(안)

구분 입주자격

외투기업 ‣수출비중 30% 이상

첨단기업
‣수출 비중 50% 이상
(중견 40%, 중소 30%)

유턴기업
‣매출 비중 50% 이상
(중견 40%, 중소 30%)

* (수출비중) 大 50%, 중견 40%, 중소 30%

구분 입주자격

외투기업 ‣수출비중 30% 이상

첨단기업
‣수출 비중 30%
(중소기업 20%)

유턴기업
‣매출 비중 30%
(중소기업 20%)

* (수출비중) 大 50%, 중견 40%, 중소 30%

ㅇ 금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․유턴기업의 입주가 확산될 전망

으로, 각 관리기관은 민관합동 「FTZ 투자유치 지원단*」을 통해

타겟기업을 발굴하고,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임

    * 지원단 구성 : 자유무역지역 관리원, 지자체, KOTRA, 산단공, 무역협회 등

□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“‘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후

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수출에 기여*하고 

있다”고 언급하며,

     * 5년내 입주자격(수출비중 30%) 달성 조건부로 입주허용, 15개사(社) 평균 304천불 수출

ㅇ “금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, 첨단․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

유치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

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힘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

혁신지원팀 박형진 사무관(☎ 044-203-46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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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자유무역지역 현황 

□ (개념・목적) 수출ㆍ물류 확대, 외투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ㆍ물

류ㆍ유통,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

   *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외의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 인정

 ※ (지원해택) 관세유보, 부가가치 영세율, 저렴한 임대료(공시지가의 1% 수준), 외
투기업에 대한 지방세ㆍ임대료 감면 등

□ (지정현황) 13개 지정ㆍ운영(면적 34.7㎢, 여의도 면적의 11.8배)

 ※ (관리・운영) 자유무역지역 지정, 정책ㆍ제도ㆍ법 등 총괄은 산업부, 관리는 
유형별로 3개 부처(산업부, 해수부, 국토부) 담당

<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(‘20.6월 기준) >

구    분 지정일 면 적 관리권자

산단형
(5.8㎢)

마 산 ’70. 1. 1 0.96㎢

산업부
(자유무역지역

관리원)

군 산 ’00.10. 6 1.26㎢

대 불 ’02.11.21 1.16㎢

동 해 ’05.12.12 0.25㎢

율 촌 ’05.12.12 0.34㎢

울 산 ’08.12. 8 0.82㎢

김 제 ’09. 1. 6 0.99㎢

항만형
(25.6㎢)

부 산 항 ’02. 1. 1 12.2㎢

해수부
(해양청/항만공사)

광 양 항 ’02. 1. 1 9.05㎢

인 천 항 ’03. 1. 1 1.96㎢

포 항 항 ’08.12. 8 0.93㎢

평택당진항 ’09. 3.30 1.43㎢

공항형
(3.4㎢) 인 천 공 항 ’05. 4. 6 3.37㎢

국토부
(항공청/공항공사)

합 계 34.72㎢

□ (입주현황) 자유무역지역 부지, 표준공장(임대건물)에 국내ㆍ외투기업

1,025개社 입주, 입주율은 87.2% (’20.12월 기준)

<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현황 (’20.12월 기준, 단위 : 개社) >

구 분 전 체 산단형 항만형 공항형

입주율(%) 87.2 87.0 86.8 96.6

입주기업(외투기업) 1,025 (293) 293 (160) 144 (96) 588 (37)


